
2 0 1 0년 1 0월 3 1일, 음력 경인
庚寅 9월 2 4일 일요일 정일定
日 아침 1 0시경에 경기도 연천
군 백학면 두현리 삼정동三井
洞 묘역에서 추밀공파 정헌공
? 화산부원군계시조후 2 2세로
서 남강공南岡公(상常)의셋째
아들 지신공知申公(희憘 :
1547~1624) 이하 3대 4위의
세사歲事가 봉행되었다. 이곳
은 휴전선의 군사지역 민통선
안으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통
제되는 접적지역이다. 지신공
은 지신사知申事, 즉 승정원의
도승지都承旨의 다른 이름을
따라후손이 경칭하게된 바이
고, 그 자는 사열思悅, 호는남
악南嶽이어서남악공으로호칭
하기도 한다. 명종明宗 2년,

1 5 4 7년 1 2월 1 7일에 서울 주동
鑄洞에서 출생하였다. 왕실 순
천군順天君이관李琯의문하에
서 수학하였다. 선조宣祖 1년,
1 5 6 8년의 증광시增廣試에서유
학幼學 신분으로진사進士에 3
등 제9 9인으로 입격하고, 선조
宣祖 1 7년, 1584년 8월의 별시
문과別試文科에서병과丙科제
1인으로 급제하여 예문관藝文
館에 들어가고 승정원 주서注
書와 성균관 전적典籍, 사헌부
감찰監察, 형조와 호조ㆍ예조
ㆍ병조의 낭관을 거쳐 군기시
軍器寺ㆍ 종부시정宗簿寺正과
삼사三司의 여러 직을 역임했
다. 선조 2 5년, 1592년 임진왜
란에 임금이 의주義州로 파천
하여 온 조정이 창황할 때 종

묘서령宗廟署令으로서 신주神
主와 역대의 옥새玉璽를 받들
고 간난과 위험을 무릅쓰고행
재소行在所까지 갔다. 그후 내
직으로는 동부승지同副承旨,
병조와 예조 참의, 형조와 호
조의 참판, 대사간大司諫 ? 도
승지都承旨 ? 예문관 직제학直
提學을 역임하고 외직으로 나
가 강화江華ㆍ금산錦山ㆍ광주
廣州의목사牧使와황해도ㆍ충
청도의관찰사를지냈다. 
1 6 2 3년에 인조반정이 일어나
자 공은 한성부좌윤으로 수배
首拜되고 임진년에 종묘를 배
호陪扈한 공을 추상追賞하여
자헌대부資憲大夫에 특가되어
기로사耆老社에 들었다. 나라
에서 서울의 주자방鑄字坊(현
재의 서울 중구 주자동)에 저
택을 내리면서 임금이 어필御
筆로‘충신지려忠臣之閭’라 써
서 정표旌表하였다. 인조仁祖
2년, 1624년 5월에 이조판서를
배하는 명이내렸으나이미질
환이 깊어 공직供職에 이르지
못하고 7 8세로 졸하였다. 부고
가 문달되자임금이 예관을 보
내 치조致弔하고 제사를 내렸
으며,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
臣 1등에 책훈되었던 고로 대
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
大夫의정부우의정右議政으로
추증되었다. 배위는 증정경부
인贈貞敬夫人 전주이씨全州李
氏 군수영서榮緖의딸이며 묘
소는 두현리 삼정동에 해좌亥
坐로합폄이다.

이날 삼정동 묘역에서 같이
세사를 받드는 지신공의 장남
증이조참판贈吏曹參判휘 익중
益中( 1 5 7 1 ~ 1 6 5 9 )은 자가 경시
景時이고, 선조 3 8년, 1605년
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3
등에 녹훈되어 이듬해부터 경
산慶山ㆍ재령載寧ㆍ마전麻田
3군의 원을 지내고 효종 1년,
1 6 5 0년에는 8 0세로서 통정대부
通政大夫로수가壽加되고효종
5년, 1654년에는 가선대부嘉善
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
事로 승서되었다가 8 9세로 졸
한 후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.
정부인貞夫人 한양조씨漢陽趙
氏는 현감 서瑞의 딸이고, 묘
소는 선고지신공 묘소 계하에
해좌亥坐로합폄이다.
다음 지신공의 손자 증대사
헌贈大司憲 휘 대유大有
( 1 5 9 8 ~ 1 6 4 0 )의 자는 응형應亨
이고 호는 해은海隱이며 인조
조仁祖朝에 포천현감抱川縣監
으로서 병자호란에 군사를 거
느리고 남한산성의행재소行在
所로 근왕勤王한 훈로勳勞로
진위현령振威縣令이 되었다.
인조 1 8년, 1640년 1 2월에 4 3세
로 졸하였으며 뒤에 가선대부
嘉善大夫사헌부 대사헌司憲府
大司憲에 추증되었다. 배위 증
정부인贈貞夫人 밀양박씨密陽
朴氏는 참판 진원震元의 딸이
고 묘소는조고 지신공 묘소하
에 자좌子坐합부이다.
다음 지신공의 증손 현감 ?
좌랑 휘 덕연德衍( 1 6 1 9 ~ 1 6 9 4 )

의 자는 윤보潤甫이고 효종 2
년, 1651년의 식년시式年試에
서울 거주 자시하慈侍下 유학
幼學으로 진사進士 2등 제2 7인
으로 입격하여 현감縣監과 좌
랑佐郞을 지내고 숙종 2 0년,
1 6 9 4년 1 1월에 7 6세로 졸하였
다. 배위 숙인淑人 해평윤海平
尹씨는 참봉參奉 상지尙之의
딸이고 묘소는 삼정동 선영하
에 합부이다.
이날 행사의 지신공 이하 각
위의 주요집사자는다음과 같
았다. 

•지신공
초헌관 : 권운택權雲澤
아헌관 : 권성옥權性玉
종헌관 : 권이철權?哲
축관 : 권정택權貞澤
•참판공(익중)
초헌관 : 권경택權敬澤
아헌관 : 권오갑權五甲
종헌관 : 권오현權五賢
축관 : 권효택權孝澤
•대사헌공(대유)
초헌관 : 권회재權會在
아헌관 : 권정택權貞澤
종헌관 : 권영옥權寧玉
축관 : 권효택權孝澤
•좌랑공(덕연)
초헌관 : 권효택權孝澤
아헌관 : 권정안權貞顔
종헌관 : 권봉택權鳳澤
축관 : 권정택權貞澤
<사진 · 글 權炳逸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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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신사남악공이하 4위 추향례
경기연천군백학면두현리묘역

▲지신사남악공의향사가봉행되고있다

추밀공파 정헌공 ? 화산부원
군계 시조후 2 2세 거창현감居
昌縣監 칠봉공七峰公(인�寅 :
1 5 5 0 ~ 1 6 1 9 )의 가을 향사가
2 0 1 0년 1 1월 1 4일, 음력 1 0월 9
일 정일에 전북 장수군 산서면
오산리묘소에서봉행되었다. 
칠봉공은 초휘가 선?이고 자
는 사율思栗이며 호가 칠봉七
峰이다. 명종明宗 5년, 1550년
에 서울 주동鑄洞에서 동흥부
원군東興府院君 남강공南岡公
(상常)의 4남으로 출생하여 순
천군順天郡 이관李琯에게서수
학했다. 선조宣祖 2 1년, 1588년
의 식년시式年試에서 초명의
유학幼學 신분으로 진사進士 3
등 제7 5인으로 입격하였다. 낭

관郞官의 추천으로 처음 벼슬
하였는데임진왜란에중국군이
남하하자 호남방량관湖南放粮
官이 되어 나가군량軍糧을 거
두어 조달하였다. 몸소 계산을
하여 일두일승一斗一升이라도
허실이 없게 하며, 명군明軍의
사나운 자를 만나도 감히 손을
대지 못하게 하면서 관량管糧
에 진력하니전란 후 나라일이
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잉여
곡이 수천석에 이르렀다. 호조
참의이민각李民覺과독향사督
餉使이광정李光定이계문啓聞
하여 내섬시주부內贍視主簿로
승진되고 전라감사 황신黃愼의
포계褒啓로한漢의 소하蕭何에
비교되어 군자감판관軍資監判

官에 초수되었다. 난이 평정된
후에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
臣 2등에 책훈되고 청양靑陽
·덕산德山·거창居昌의 현감
을 역전하였는데, 청신淸愼으
로 정사를 펴 추호도 변하지
않으니 백성이 애대愛戴하였
다. 천성이 강의剛毅하고 악한
것을 원수처럼 미워하며 자신
을 엄격히 다스리고 물질을 섬
기는 것으로 마음을 경영하지
않았다. 만년에는 남원南原의
북촌에 우거하며 인사人事를
사절하고 임천林泉에 우유優遊
하며 거문고와 술로 자오自娛
하였다. 광해군 1 1년, 1619년 9
월 1 1일에 졸하니 향년 7 0세였
다. 뒤에 통정대부通政大夫 이
조참의吏曹?議로추증되었다.
이번 향사에는 서울에서 윗
대 화산부원군종회의 신임 권
정택權貞澤 회장이 전임 회장
이자 현임 남강공종중 도유사
인 권진택權晉澤씨를 모시고
원행하여 참제하였다. 일행은
전날 저녁 전주에 도착해 마중
나온 칠봉공종중 권희선權熙宣
유사의 환대를 받고 모텔에 투
숙하여 지난 이야기를 나누며
담소하고 당일 아침 장수에 도
착하여 1 1시 세사에임하였다.
이날 향사는 오산리 묘역하
의 재사 추원재追遠齋 정당正
堂에서 받들었는데권희선씨가
헌관으로 먼저 산신제를 모신
후 권이완權?完씨집례에 초헌
관 권윤회權允會씨를수임으로

하여 강신례降神禮를시작으로
거행되었다. 참제원은 4 0여명
이고 그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
같았다.
초헌初獻권윤희權允會
아헌亞獻권정택權貞澤
종헌終獻권용근權龍根

집례執禮권이완權훙完
축祝권정희權正熙
봉향奉香ㆍ집사執事 권이갑
權훙甲
봉로奉爐ㆍ집사 권성안權成
顔 <사진 · 글 權貞澤>

증이조참의거창현감칠봉공향사
전북장수군산서면오산리묘하

▲칠봉공의세사에서축문이봉독되고있다

능동춘추에 1 0년을연재해온천착물
한권의단행본으로발간

漢字도우리글
한국어어쩌면좋은가
權光旭

서두를 한번 읽기 시작하면 몰랐던 우리 말글의 병을
자각하며 잠재의식의 회오리에 말려든다. 일독을 마치고
거기에서 벗어나노라면 우리 어문의 괴저와 뇌질환으로

부터의 출구가 선명히 드러나 보
인다.

신국판 4 0 3면ㆍ값 1 , 3 0 0 0원ㆍ서점에서
구입
도서출판해돋이

서울종로구필운동 285-5 파크뷰타워
8 0 7호 우1 1 0 - 0 4 4

전화 02) 734-3085ㆍ732-9139 / 전송0 2 )
7 3 8 - 8 9 3 5

전자우편 h a e d o g e e @ k o r n e t . n e t

한자를 퇴출하고 박멸한 자리에 영어휘가 파도처럼 밀
려들어오며 거개의 우리말 어휘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.
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법만 따라하느라 왜곡시켜
한국어는 뇌경색에걸려빈사상태이다.  영어를국어화하
기 앞서 한자부터 한국어에, 광의의 한글에 포함시켜야
한다.


